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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2. 푸틴 측근’발레리나의 서울 공연을 반대한다!

일시 : 2024. 3. 5(화) 11:3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옆 기자회견장(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8년 전 3월 3일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11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안은 2016. 3. 2. 재적 242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고, 다음날 바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조차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법 시행만 촉구하여 왔다.

  그동안 북한인권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한과의 통일 및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대남교류기
구까지 전면 폐지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단이사 추천
은커녕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2020년 서해공무원 월북조작과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올해는 4월 총선에 
종북 숙주가 되어 ‘경기동부연합’의 국회 입성을 돕는 등 북한인권 악화를 가중키시고 있다.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주민을 구출하기 위
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
해야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러시아 예술가 공연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를 대표
하는 스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45)가 내달 17~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
을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볼쇼이발레단 수석인 자하로바는 러시아 발레를 상징하는 무
용수이지만 크림반도 합병에 찬성했고, 푸틴의 문화계 최측근으로 집권당 연방의원까지 지냈다. 
지난해 러시아 예술가들의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에도 불참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예술가들
은 대부분 러시아 내 일자리를 잃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희생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전쟁을 주도한 푸
틴에게 전쟁범죄로 ICC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으며, 특히 그가 민주 인사 ‘나발니’의 지난 2월 
16일 의문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과 연계된 예술가의 내한 공연은 적절치 않
다. 러시아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 우리 예술가들의 러시아 공
연은 대부분 막혀 있는데, 자하로바만 국내에서 공연하는 건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2024. 3. 4.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

한 시민모임(올인모), 에스더기도운동 등 35개 단체


